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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

- 내주 중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신항 4만 m2, 북항 1만 m2) 추가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출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여 7월부터 부산항 내 수출화물

보관을 위해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이하 서컨 배후단지) 일부

(7만m2, 2,450TEU, 7.20~)와 안골 장치장(600TEU, 8.16~)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서컨 배후단지

일부(4만m2, 1,400TEU, 9.8~)와 북항 우암부두 일부(1만m2, 1,900TEU,

9.10~)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공모 절차(공개경쟁입찰)를 거쳐 운영사 선정(8월말) 완료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

이다. 우선, 신항 내 서측 컨테이너 배후단지 38만m2 중 잔여 27만m2를

순차적으로 공급 하는 한편, 3단 이상 적재가 가능한 화물보관 전용

장치장(2,500TEU)도 연내에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북항은

9월 초에 개장하는 우암부두 내 수출화물 보관장소의 활용 상황을 고려

하여 잔여 가용 부지(2만m2)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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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내 수출화물 보관장소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누리집(www.iel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산항의 화물 보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적기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